
닛신보 - 섬유 사업 5년내 판매고 1천억엔이 목표 

닛신보는 3년 후인 2009년 3월기에 연결 판매고 3,500억엔, 영업 이익 200

억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간 100억엔 규모의 설비 투자를 비롯하여 

M&A(Merger & Acquisition)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섬유 사업에서도 

새로운 싹이 움트게 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며, 외부 스태프를 활용하

거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M&A의 대상으로서는 캐주얼 어패

럴 분야나 SPA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 

섬유 사업은 5년 내에 판매고 1천억엔, 영업 이익 50억엔을 목표로 한다. 

중점 과제는  ① 제품 사업의 구축  ② 텍스타일 수출의 확대  ③ 상품 개발력

의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셔츠, 데님, 유니

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분야로 꼽고, 성장시켜 나갈 분야로서는 산업 자재

를 지목하고, 3년 내에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정리하거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분야로서 니트의 신사용ㆍ스포츠용, 시판사, 침장, 캐주얼의 

일부 등을 들었다. 

제품 사업의 2005년도기 판매고는 통신 판매 사업이 전기보다도 1억 6천

만엔이 줄어 16억엔, 통신 판매 이외의 판매가 전기보다도 3억 8,200만엔 증

가한 13억엔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신 판매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소매까지 

사업을 넓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사

업을 늘릴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통신 판매 이외의 제품 사업은 도쿄의 어패럴팀, 오션링크(Ocean link), 

Choya, 나이가이 셔츠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조속히 업적을 두 배로 늘릴 계



획이다. 

2005년도기의 텍스타일 수출은 순수출이 61억엔, 일본으로 되들여 오는 것

이 100억엔 규모이며, 수출 비율은 29% 정도가 될 것 같다. 순수출의 내역은 

셔츠지와 도브(tobe ; 아랍 여러 나라의 長衣)가 41억엔, 진즈 18억엔, 캐주얼 

2억엔 규모이며, 이들 중에서 캐주얼의 2억엔은 새로 늘어난 분야이다. 

앞으로는 특화 텍스타일을 키워나갈 것이며, 셔츠지는 제품으로서의 수출

을 늘릴 것이다. 

 ◎ 해외 생산 거점 활용하여 저채산품을 고채산화 

닛신보는 2006년 11월에 도야마(富山) 공장의 조업을 정지하고, 시마다(島

田)공장과 후지에다(藤枝) 공장의 설비를 축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 설비의 재구축에 관하여 일본의 생활품을 해외의 생산품으로 바꿔침으로

써 이제까지 채산이 좋지 않던 것도 채산이 좋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생산 구조를 다시 편성하게 된 것은 해외의 설비가 보강되었으며, 또한 업계

의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해외 설비는 2005년에 인도네시아의 니카와텍스타일이 정방기 2만추, 기스

텍스닛신보가 직기 16대를 증설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닛신보드브라질은 코

머 설비를 1,500추 늘렸으며, 제2공장을 코머화 하였다. 중국에서는 양거와의 

합판인 닝보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이 직기 200대를 증설하여 2006

년 10월에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세번수는 최신 설비만이 7만추인 신장(新

疆)양거방직의 생산품을 활용할 생각이다. 

일본 내 설비를 재편한 다음에는 방적 설비가 일본 내에 13만 1,700추, 인

도네시아에 10만추, 브라질에 5만 7천추, 중국에 22만 2천추이며, 직기는 일



본 내 341대, 인도네시아 321대, 중국 2,169대가 된다. 또한 제품 사업을 늘

려나가는 데 있어 언젠가는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에 봉제 거점을 만들 가능

성이 있다고 한다.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는 가격면, 품질면에서 80수 쌍사, 100수 쌍사와 같은 

세번수까지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을 따라왔다고 상황의 변화를 설명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 생산 설비가 축소하지 않는다

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정도 규모를 가동하는 것은 자신이 있

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운스트림 쪽으로 사업이 변하고 있기는 하나, 업

스트림이 없으면 상사와 같게 된다고 하며, 방적으로서의 제품 사업을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방적 설비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 

 


